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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정치인 대중연설 음성의 스펙트럼 비교 연구

정은이*, 이상호**

요 약 
본 연구는 정치인의 메시지 전달에 있어 목소리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목소리의 여러 요소는 메시

지 전달에 있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메시지를 듣는 수용자의 메시지 호응도, 이해도 등에 영향을 미
친다. 그런 만큼 다양한 메시지 전달과정에서의 목소리에 대한 연구, 분석은 의미가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정치인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는데, 대국민연설 등의 메시지 전달
이 일상인 정치인에게 있어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한 나라를 대표
하는 정치인들의 목소리 현주소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한미 양국을 대
표하는 정치인들을 선정하여 대표적인 대국민연설을 선정하고, 연설시 나타난 목소리를 분석,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치인 남녀 각각 4명씩을 선정하여 총 8명의 목소리를 분석함
으로써 그 특징을 알아보고, 보다 확실한 전달력을 보이는 목소리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소리의 음높이, 발음의 정확성, 공명, 억양변화 등의 목소리 특징으로 실험대상자의 목소리를 분석하였
는데, 연구결과 한국 정치인들이 미국정치인들에 비해 다소 목소리에 대한 활용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메시지 전달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서 부족한 면모를 여
실히 드러냈다. 이는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이 떨어짐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정치인들의 목소리 훈련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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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Public Speech Spectrum
between ROK and USA Politic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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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politicians' voices in sending a message. Different
factors for a voice may play different roles in sending a message and affect message recipients'
responsiveness, understanding, and so on. For this reason, it can be said that an analytical study on
voices in sending a diversity of messages is a meaningful attempt. We took interest in politicians'
voices because we determined that a voice should be very important to politicians frequently
sending a message through speech to the nation and other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voices of politicians, who represent their nation. We intended to select politicians representing
ROK(Republic of Korea; South Korean) and USA(United States of America), choose representative
speeches to the nation,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voices in the speeches, and draw
implications. We analyzed a total of eight voices―four ROK politicians and four USA ones, male
and female―to characterize them and suggest guidelines for a voice with clearer message delivery.
We analyzed the politicians' voices on the basis of such vocal properties as vocal pitch, accuracy of
pronunciation, resonance, and intonation variation and found that the ROK politicians were
somewhat poorer at utilizing their voice than the US ones. In particular, they were remarkably
poorer at accurate pronunciation, which exerts a significant impact on message pa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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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치인들에게 있어 대국민연설은 국민과 소통

하는 중요한 창구이다. 이를 통해 해당 정치인의

지지율이 올라가기도 하고, 반대로 급락하기도
한다. 해당 연설에는 그 시기에 이슈가 될 수 있

는 정책 제시 등 여러 내용이 언급되고, 이를 통

해 수용자들은 해당 정치인을 평가하며, 앞으로
의 흐름을 유추한다. 그러나 과연 연설내용만 수

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까?

Mehrabian[14]은 메시지 전달에 있어 표정, 태도
등 시각적 요인이 55%, 목소리 등의 청각적 요

인이 38% 등 비언어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메시지의 내용은 그 영향력이 7%밖에 되
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정치인의 메시지 전달

에 있어 과거 경력, 정책제시 등의 내용보다 목

소리가 수용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2015년을 여는 현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신년

국정연설은 순간 지지율을 90%까지 끌어올리며
기립박수를 받았다[29]. 물론 그의 연설 내용은

중산층을 위한 경제부양정책을 명쾌하게 제시한

것으로, 미국언론들은 ‘오바마의 귀환’을 외쳤다.
그러나 오바마의 연설에 있어 연설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의 연설목소리는 호소력을 느낄

수 있게 힘 있고 단호하며, 휴지를 잘 사용하고,
어느 정도의 억양변화도 들을 수 있다. 목소리의

울림상태 즉 듣기 좋은 공명감도 느낄 수 있다.

오바마의 신년연설은 쉽게 말해, ‘들리는 연설’이
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뤘고,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과연 우리 정치
인들의 목소리 현주소는 어떠한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자들은 한국과 미국을 대표
하는 정치인들의 음성의 특징을 비교하는 연구

로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목소리 직업자’

라는 표현은 아나운서, 성우, 쇼호스트 등 방송
진행자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대중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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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목소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하
는 중요한 직업 중의 하나가 정치인이다. 특히,

정치인은 매순간의 말 한마디가 해당 지역의 상

황 혹은 국민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므로 그 메
시지 전달에 있어 신중을 기한다. 그러한 이유로

정치인 메시지의 질적 내용에 대한 분석은 다수

보고되었다.
여기에 메시지에는 질적 내용뿐 아니라 목소

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부터 그 상황에서

의 목소리 연출까지 여러 요소가 대중에게 영향
을 미치므로 정치인 음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는

공헌점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치인의 음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주로 다른 직업군의 목소리

혹은 목소리의 여러 특징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

을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정치인에 대한 목
소리를 연구하는 것은 찾기 힘들다. 정치인의 목

소리에 대한 연구는 Park[17]의 연구가 있는데,

음높이가 낮고, 속도가 느릴수록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올라간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목소리에 대한 실험연구로, 현역 정치인

들의 목소리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
의 차별적 공헌점이다. 특히, 한국과 미국의 정

치인들에 대한 목소리 분석과 비교를 통해 ‘지구

촌’이라는 현실에 비추어 한국의 정치인들의 목
소리 연출 상황을 진단해보고, 더 나아가 목소리

의 영향력을 감지하며, 메시지의 전달력과 신뢰

도가 향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심층적으로 남녀의 성별비교 연구

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주제 1]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의 연설

문에서 목소리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어떠한 특

징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논의한다.
[연구주제 2] 한국과 미국의 남성정치인들은

목소리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

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논의한다.
[연구주제 3]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치인들은

목소리의 세부 구성요소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

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논의한다.
이러한 시도는 정치인들의 다양한 목소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더 나

은 목소리 연출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시도될
것이다. 여기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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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목소리 연구
목소리란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메시지의 질

적 내용을 제외한 음성으로 이루어지는 비언어

적 요소로[8], 대화시 상대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면서 한 개인의 이미지를 평가하는 척도
로도 활용되고 있다[23]. Argyle[1]은 대화할 때,

사람은 설령 메시지내용에 방해가 있어도 화자

의 음성 어조에 기인하여 메시지 내용에서 표현
된 감정을 탐지한다고 하였다. 목소리는 메시지

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메시

지의 내용에 따라 속도의 변화나 음의 높낮이
변화, 소리의 크기의 변화 등을 이용해서 메시지

의 느낌을 전달한다[15]. 이러한 목소리는 화자

의 개성과 감정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이해나 설
득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목소리란 성대의 떨림에 의한 소리로, 좋은 목

소리는 성량이 좋고, 음색이 맑으며, 공명이 잘
되는 듣기 좋은 목소리이며[18], 중요한 영향력

을 보이는 의사소통 수단이다[6]. 직업상 목소리

를 많이 하는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외모보다 목
소리가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큰 영향

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5]. 최근 화자들은 나름

대로의 목소리를 가지고 의사소통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말하지만, 어떤 이의 목소리는 좋게 기

억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목소리도 있다[12].

좋은 목소리에 대해서는 Kwon[10]이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정리했다. 첫째, 목소리는 타고

난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발성 및 관리방법으로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 둘째, 목소리에는
단순한 메시지정보 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상

태 및 신체의 상태 등을 같이 전달하며, 개인의

성격까지 알려주는 영향력이 큰 의사소통 수단
이다. 셋째, 남성은 여성의 애교스러운 높은 톤

을, 그리고 여성은 남성의 중저음인 음성을 선호

하였다. 넷째,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으로는
깨끗한 성대로, 풍부한 화음(harmonics)과 뚜렷

한 조음과 공명을 활용해서 목소리를 내야하며,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만들어진다.
목소리의 기능적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언어적 내용을 전달한다. 목소리는 ‘말’
의 모양새와 내용을 만들어간다. 목소리만으로

메시지를 강조 혹은 명료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의문문, 평서문 같은 말의 성격 등이 구분된다.
둘째, 목소리는 사람의 여러 특성을 파악하게 하

는 기능이 있다. 목소리 상태로 개인적 특성 뿐

아니라, 나이, 성격, 성별, 직업, 신분 등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자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대해 수용자는 열정적인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한다[21]. 또한 화자가 낮은 음높이에 억양
변화를 적게 하여 대화체의 전달방식으로 이야

기하면 수용자는 화자를 더 합리적이고 지식 있

는 차분한 사람으로 여긴다. 그러나 동적인 화자
에게는 흥분을 잘하는 위압적인 사람이라고 느

낄 수 있다[20]. 셋째, 감정을 전달한다. 분노, 슬

픔, 기쁨, 두려움 등 여러 감정이 쉽게 감지되며,
반면 혐오는 잘 드러나지는 않는다. 넷째, 관계

의 성립이다.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면 자기 순서임을 나타
내는 것이다. 또한 따뜻한 목소리를 내서 상대방

에게 열린 마음을 나타낼 수 있다[7]. 다섯째, 화

자의 언어적 메시지의 의미와 다른 뜻을 나타낼
수 있다. 속도, 목소리의 고저, 발음의 정확성 등

으로 어떤 말을 할 때, 내용과는 다른 의미로 전

달될 수 있다. 누군가가 말을 굉장히 빠른 속도
로 전달한다면, 그 메시지는 굉장히 긴급한 것으

로 여겨진다[25].

이러한 목소리의 여러 가지 기능은 청자의 판
단에 큰 영향을 미치며, 화자에 대한 호감이나

설득력, 청자의 메시지 이해도 등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이렇듯 목소리는 반드시 청자에게 직·간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많은 국민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정치인의 목소리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목소리는 목소리의
상태 뿐 만 아니라 억양, 음색, 크기, 빠르기, 휴

지, 높이 등을 다양하게 포함하고 있다[19]. 본

연구에서는 정치인의 목소리에 대한 분석을 시
도해 보고자 한다.

2.2 소리스펙트로그램(spectrogram)
소리 스펙트로그램에서 가로축은 소리, 세로축

은 주파수 그리고 그래프의 진한 정도는 강도를
나타낸다[30]. 이를 통해 목소리의 여러 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목소리의 음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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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단, 공명, 휴지, 발음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각
정치인의 스펙트로그램을 통해 목소리의 주요

음높이를 알아볼 수 있는데, 이는 해당인의 목소

리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다음으로 발음의 정
확성을 살펴볼 수 있다. 음의 세기를 통해 명확

하게 발음하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는데, 이는

메시지 전달의 정확성과 관련 있다. 즉, 그래프
의 선명도를 통한 발음의 적절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12]. 또한 그래프의 배음(over tone) 상태로

파악할 수 있는 공명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 이
는 공명이 나는 목소리, 꽉 찬 목소리가 좋은 목

소리라는 앞선 연구를 근거로[16], 정치인은 대

국민 연설을 많이 함으로 목소리의 공명은 그
중요성이 언급될 수 있다. 덧붙여 스펙트로그램

에서는 음성을 주로 주파수로 분석하여 주파수

별 음의 세기까지 나타내고 있으므로[12], 배음
의 상태에서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세기까지 볼

수 있다. 또한 주파수의 흐름을 통해 억양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목소리의 음높
이, 발음의 정확성, 공명, 억양변화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목소리의 음높이란 “목소리의 진동음파횟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목소리의 높낮음을 말한

다”[11]. 목소리의 높이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다른데, 보통 남성의 경우 120Hz, 여성의 경우
330Hz의 기본주파수를 보인다. 주파수는 성대의

크기와 무게, 그리고 탄성도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주파수 변동율의 경우 문장의 구조, 말하는
감정, 악센트, 음절강세에 따라서 변화되는데, 개

인의 의사소통 방식이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12]. 목소리의 음높이에 대
해 Lee[13]는 낮은 음역대를 100∼700Hz, 높은

음역대를 700∼800Hz로 구분하였다. Park 과

Lee[19]는 여성의 음높이에 대해 100Hz를 낮은
음, 200Hz를 중간 음, 350Hz를 높은 음으로 정

한 바 있다.

발음은 ‘전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아무리 질적으로 중요한 언어적 메시지를 전달

하려해도 발음이 정확치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

지는 법이다. 즉, 발화시의 발음은 상대방이 잘
알아듣도록 말하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 정확한

발음이란 각 단어마다의 발음 정확도 뿐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사이의 자연스럽
고 조화로운 연결도 중요하다. 말끝을 흐리거나

발음이 부정확하면 청자의 입장에서 메시지를
잘못 이해할 수 있다[27].

공명은 듣기 좋은 목소리를 만든다. 공명에 의

한 울림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 수 있다[22].
공명이 드러나는 것이 음색인데, 음색은 목소리

가 지니고 있는 개성으로 주로 좋은 목소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19]. Kim과 Jang[7]은 “음
색이란 화자가 자신의 상대적 위상과 이미지를

인지, 표출하는 언어행위”라고 규정했다. 음색은

화자의 감정, 심리상태와 깊은 관련이 있다. 듣
기에 즐겁고, 메시지 전달이 잘 되며, 감정의 세

심한 표현 능력이 두드러질 때 음색에 대한 인

식이 좋아진다. 앞서 좋은 음색의 기준에는 공명
이 되는 소리, 꽉 찬 소리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즉, 공명의 상태를 보는 것은 좋은 목소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억양이란 발화시 음높이가 일정한 유형이 형

성되면서 생기는 말의 가락으로[4], Scherer[21]

는 음을 고정시켜 말하는 것보다 고․저의 변화
를 주면서 말할 때 청자에게 더 영향력 있는 사

람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말을 할 때 특정단어를

강조하거나 크게 말하는 것으로 말의 흐름에 변
화를 주는 것이다.

3. 연구방법과 조작적 정의

3.1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전절에서 본 연구자들이 정리한 연구주제에

따라서 연구문제를 재정리 하였다.

연구문제 1 한국과 미국 정치인들의 음성은
음높이, 발음, 공명, 억양변화 등의 요소에서 어

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1 한국과 미국 남성정치인들의 음
성은 음높이, 발음, 공명, 억양변화 등의 요소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 1-2 한국과 미국 여성정치인들의 음
성은 음높이, 발음, 공명, 억양변화 등의 요소에

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치인
들의 연설음성파일을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음성파일 중 해당 정치인의 대국

민연설을 기준으로 선택하였다. 정치인의 연설은
방송인의 방송녹음과는 판이하게 다르며, 스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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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le Female

Low ~ 150Hz Low ~ 200Hz

Middle 150Hz∼640Hz Middle 200〜700Hz

High 640Hz ~ High 700Hz ~

오가 아닌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
부분이기 때문에, 분석파일 역시 방송인의 녹음

상태와는 다소 상이성을 보인다. 또한 분석 대상

연설은 국민선거후보 수락연설, 대통령 취임 등
취임연설 등으로 대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연설

을 선택하였다. 이에 대한 음성파일을 한국영상

대 음향제작과의 도움으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Spectrum Analyzer)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

석프로그램은 사람의 목소리를 비롯한 소리를

분석할 수 있는 웨이브 랩(Wave Lab) 버전 7.0
을 사용하였다. 분석 길이는 거의 모든 음성파일

을 동일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음높이, 발음

의 정확성, 공명, 억양변화 등을 분석할 수 있었
다.* 또한 해당 영상파일도 함께 분석하여 전체

적인 음높이와 발음의 정확성, 공명, 억양변화

등을 보다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본 연구
에서의 각 분석요소의 조작적 정의와 분석기준

이다.

3.2 조작적 정의

3.2.1 목소리의 음높이
본 연구에서는 Lee와 Park[12]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목소리의 음높이는 1초에 평균 성대가

떨리는 횟수를 의미한다. 앞서 선행연구에 있어
서 목소리 높이의 분석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선행연구는 닫힌 공간에서 정교하게 녹음된

목소리에 대한 음높이를 규정한 것으로, 열린 공
간에서 대국민연설을 하는 정치인의 연설과는

그 기준이 달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

치인의 대중연설을 분석한 만큼, 다음과 같은 분
석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표 1> 목소리 음높이의 분석기준

<Table 1> Voice pitch analysis criteria

* 3D그래프에서 붉고 노란 색 부분은 낮은 음, 연두색 

부분은 중간 음, 하늘색 부분은 높은 음 영역대다. 또

한 분석파일은 전문녹음실에서 정교하게 녹음된 것이 

아닌 연설시 녹음된 음성파일이므로, 약간의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다. 

3.2.2 발음의 정확성
발음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과 관련이 깊으

며, 본 연구에서는 시각적 그래프와 영상을 분석

하는 것으로, 각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음가를 정

확히 내며, 각 음절과 단어사이를 매끄럽게 발음
하는 것을 발음의 정확성으로 정의한다. 이는 음

의 세기를 나타내는 그래프의 선명도 등으로 발

음에 대한 목소리 활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발음
의 정확성 기준은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발음의 정

확성이 높다’로 정하고, 일반적인 의사소통은 가
능하나 발음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그림 2)

와 같은 경우 ‘발음의 정확성이 일반적 수준이

다’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잘 안
들리는 발음을 구사하는 (그림 3)같은 경우를

‘발음의 정확성이 낮다’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

다. 다음은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
스펙트로그램이며, 이 정도의 선명함을 ‘발음의

정확성이 높다’로 규정한다.

(그림 1) 남성아나운서 목소리

(Figure 1) Male announcer's voice

(그림 2) 일반남성의 목소리 1

(Figure 2) Male's voice 1

(그림 3) 일반남성의 목소리 2

(Figure 3) Male's voice 2

3.2.3 공명
본 연구에서는 공명이 나는 소리, 즉 좋은 목

소리의 기준을 배음이 잘 나타나는 상태의 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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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목소리 분석의 예시

Evaluation items Result
Pitch High, Middle, Low

Accuracy Accuracy, Inaccuracy
Resonance Good/Bad Resonance, Normal
Intonation Small Change, Accent Change

리로 정의한다. 이는 스펙트로그램의 배음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역시 기준은 아나운서의 공명이

될 것이며, 발음의 정확성과 같은 그림 순서로,

‘공명이 잘 된다’, ‘공명이 일반적 수준이다’, ‘공
명이 잘 되지 않는다’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

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배음의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이 서로 잘 나타나서 목소리의 하모
닉스가 잘 이루어진 상태이며, 이를 ‘공명이 잘

된다’라고 하고자 한다.

3.2.4 억양변화
억양의 변화를 만드는 목소리는 듣는 상대방

에게 더 영향력이 있다는 Scherer[21]는 연구를

통해 억양의 변화가 있는 배심원이 더 능력이
있다고 평가받는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처럼

억양변화는 화자의 감정을 전달하여 청자로 하

여금 더 들리는 역할을 한다. 특히 Kwon[9]에
의하면 호감도를 일으키는 매력적인 목소리 연

구에서 남 · 여 화자의 목소리에는 억양변화가

매우 중요한 매력적 요소임을 밝혔다. 특히 남성
의 경우에는 호감도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억양변화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소리에 감정,

악센트, 강조의 이유로 주파수의 변동율이 생기
는데, 이로 억양변화를 유추할 수 있다. 그래서

억양변화 역시 소리스펙트로그램의 그래프흐름

으로 알 수 있다. 물론 영상을 전체적으로 분석
하여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애썼다. 앞서 아

나운서의 목소리보다 움직임의 변화가 크면 ‘억

양변화가 많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움직임의
변화가 비슷하면 ‘억양변화가 적다’라고 분석하

고자 한다.

4. 연구결과

4.1 목소리 분석의 예시
아래 그림은 여성의 목소리를 분석한 것이다.

노란 물결선이 인물의 목소리를 분석한 그래프
이다. 특히 가장 진하게 나타나는 부분은 해당

목소리의 고유Formant로 기본주파수를 의미한

다. 포먼트는 사람 목소리의 특징이 나타나는 대
역으로 기본주파수이며 음색, 목소리의 특성을

표현한다[26].

(Figure 4) Examples of voice analysis

상기 여성의 주파수는 420Hz정도로 음높이

가 ‘중간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래프의 선명도

는 발음의 정확성과 관련이 있는데, 앞서 아나운
서의 그래프와 비교하면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발음의 정확성은 일반적이다. 그리고 배음
(Over tone; 기본 주파수위에 여러 층으로 겹쳐

보이는 물결선을 의미)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

은 공명이 나는 음색임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
나 앞서 아나운서에 비교하면 ‘공명이 일반적인

수준이다’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프의 흐

름이 앞선 아나운서에 비해 굴곡지어 있으므로,
‘억양변화가 많다’라고 분석할 수 있다.

<표 2> 목소리 분석의 예시

<Table 2> Examples of voice analysis

이러한 목소리의 분석을 해당 정치인의 연설
파일에 적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얻고자 하였

다.

4.2 분석정치인의 특성
연구자들은 분석 대상으로 한국 정치인 4명

(남 2, 여2)과 미국 정치인 4명(남2, 여2)을 선정

하였다. 분석대상 정치인은 남성 4명(한국 2명,
미국2명), 여성 4명(한국 2명, 미국 2명)으로 각

각 50%를 차지하였다. 연령은 현재 연령을 기준

으로 50∼59세가 2명(25%), 60∼69세가 5명
(62.5%)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도 1명(12.5%)

이 있다. 소속정당은 여당 4명(한국남성 1명, 한

국여성 1명, 미국남성 1명, 미국여성 1명),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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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Frequency %

Gender
Male 4 50

Female 4 50

Age

50∼59 2 25
60∼69 5 62.5

70~ 1 12.5

Party
ruling party 4 50

opposition 4 50

(그림 5) 한국A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그림 6) 한국B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4명(한국남성 1명, 한국여성 1명, 미국남성 1명,
미국여성 1명)으로 각각 50%를 차지하였다.

분석대상 정치인은 각국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로 선택하였다. 양국의 국가원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당대표의 경험이 있거

나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

하였다. 이렇게 대상 정치인들의 대표성이 강한
만큼 연구에 대한 효과가 더욱 분명할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연구의 정확성을 위해 분석

대상자의 이름 이니셜만 언급하도록 한다. 분석
순서는 K.M.S./ M.H.S./ B.H.O./ W.M.R./

P.G.H./ P.Y.S./ H.R.C./ C.R 순이다. 본고에서

표기는 한국남성A·B, 미국남성C·D, 한국여성
E·F, 미국여성G·H로 언급하겠다. 이름의 순서는

한국, 미국, 남성, 여성의 순으로 또한 가나다 그

리고 알파벳순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의 목적인만큼 분석에서는 직위 등의 언급을 생

략한다. 분석대상 정치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3> 분석대상 정치인의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Analysis of
politicians

4.3 음성분석결과

4.3.1 한국남성A·B와 미국남성C·D

먼저, 남성정치인부터 비교해 보고자한다. 각

각의 특징과 비교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하기
그림은 한국남성A·B와 미국남성C·D의 목소리를

그래프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남성A는 기본주파수가 115Hz로, ‘낮은 음’
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발음의 정확성

역시 목소리 훈련을 한 전문목소리직업자 즉, 아

나운서에 비하면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그래
프와 영상파일분석결과 발음이 비교적 (Figure

5) spectrogram & 3D graph of A

정확한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사투리

의 영향이 좀 남아있다. 이에 ‘발음의 정확성이
일반적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스펙

트로그램뿐 아니라 3D그래프 상으로도 낮은 음,

중간음, 높은 음의 배음이 잘 나타나고 있어 목
소리의 하모닉스가 좋은 편으로 보이며, 이는 공

명도 비교적 잘 되는 편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역시 ‘공명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음성이 비교적 안정적이며, 청자로 하여금 대체

로 잘 들리는 목소리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그래프의 흐름으로 보아 억양변
화는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억양변화가 적어 안

정감은 있으나, 감정 표현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

운 부분으로 보인다.

(Figure 6) spectrogram & 3D graph of B

한국남성B는 목소리의 기본주파수가 100Hz정

도로, ‘낮은 음’에 속한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성

에 대해서는 한국남성A보다 다소 떨어짐을 볼
수 있어, 사실상 ‘발음의 정확성이 부정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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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미국C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그림 8) 미국D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Evaluation

items
A B C D

Pitch
115Hz

Low

100Hz

Low

100Hz

Low

110Hz

Low
Accuracy Normal Inaccuracy Accuracy Accuracy

Resonance
Good

Resonance

Bad

Resonance

Good

Resonance

Good

Resonance

Intonation
Small

Change

Small

Change

Accent

Change

Accent

Change

할 수 있다. 음절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 전달
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배음 역시 중간음과

높은 음이 풍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

중이 이 연설을 들었을 때는 전달력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 역시 목소리가 좋다는 평가를 받

기에는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다. 즉, ‘공명이 잘

되지 않는다’로 평가할 수 있다. 더불어 한국남
성B 역시 억양변화는 적다. 물론 분석대상자의

연령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나, 목소리의 원만한
활용을 위해 발음의 교정과 억양변화로 영향력

있는 연설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

다.

(Figure 7) spectrogram & 3D graph of C

미국남성C의 실제목소리를 분석하면, 100Hz정

도의 저음으로, 선명한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며,

영상 분석결과 휴지를 잘 활용하고 있어 발음의
전달이 좋다. 이로써 ‘발음의 정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음이 낮은 음, 중간음, 높은

음 등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 것으로 봐서, ‘공명
이 잘 된다’라고 할 수 있다. 낮은 음과 중간음

의 세기가 좋다. 억양변화는 적절하게 있어서

‘억양변화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로써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미국남성D의 음높이는 110Hz정도로, 음높이는

낮고, 그래프의 선명도에서 발음의 정확성이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절 음절의 발음이 선명

하고, 휴지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판단컨대, ‘발음

의 정확성이 높다’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배음
의 상태로 봐서 낮은 음, 중간 음, 높은 음을 골

고루 활용하고 있어 공명이 많이 나는 음색임을

(Figure 8) spectrogram & 3D graph of D

알 수 있다. ‘공명이 잘 된다’고 파악할 수 있는

데, 특히 미국남성D는 그래프에서 아나운서에
비견되는 발음의 정확도와 휴지, 배음의 하모닉

스까지 아주 높은 수준의 전달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억양변화가 뛰어나 감정을
표현하는 연설로는 단연 돋보이는 실력을 보이

고 있다.

<표 4> 한국과 미국의 남성정치인의 목소리

<Table 4> ROK & USA political man's voice

즉, 남성정치인들은 음높이가 낮은 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Hwang과 Han[3]에 의하면

남성에 있어 선호도 높은 목소리는 저음의 목소
리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기량의

차이를 보였는데, 한국남성정치인보다는 미국남

성정치인들이 보다 정확한 발음을 보이고 있었
다. 또한 나라별로 비교하면 한국남성A가 한국

남성B보다 정확한 발음의 성향을 보이고 있었으

며, 미국남성D가 미국남성C보다 역시 더 정확한
발음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봤을

때, 한국남성정치인들 역시 대국민 메시지의 전

달자인 만큼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
요해 보인다. 공명에 있어서도 물론 성대 구조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미국남성정치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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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한국E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그림 10) 한국F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Figure 10) spectrogram & 3D graph of F

(그림 11) 미국G의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한국정치인들보다 풍부한 공명을 보여주었다. 특
히 미국남성정치인들은 낮은 음역대의 소리 강

도가 센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저음이 발

달되어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남성A가 한

국남성B보다는 더 풍부한 공명을 보여주고 있

고, 미국남성D 역시 미국남성C보다 더 풍부한
배음상태로 공명이 잘 나타나고 있다. 공명의 정

도를 높여 보다 신뢰감을 주는 좋은 목소리로

가꾸어야 할 것이다. 억양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C와 D가 한국남성A와 B보다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억양변화가 있는 편이 더 영향력 있게 들린다.
전반적으로 목소리의 전달력은 한국남성B가 가

장 아쉬운 면을 보였다. 가장 좋은 목소리는 미

국남성D인 것으로 나타났다.

4.3.2 한국여성E·F와 미국여성G·H
하기 그림은 한국여성E·F와 미국여성G·H의

목소리를 그래프로 분석한 것이다. 먼저, 한국여
성E는 기본주파수가 200Hz 정도로, ‘낮은 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음성파일이 대국민연

설인 점을 감안했을 때, 발음을 정확히 하려고
노력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발음의 정확

성은 선명도가 아주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확성이 높은 수준으로 보여 진다. 즉, ‘발음의
정확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배음 역시 스펙

트로그램뿐 아니라 3D그래프를 봤을 때, 중간음

의 세기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명이
일반적 수준이다’고 할 수 있다. 억양변화는 적

은 편으로 해석된다.

(Figure 9) spectrogram & 3D graph of E

한국여성F는 200Hz정도로, 음높이는 낮았으
며, 그래프의 선명도로 봤을 때, ‘발음의 정확성

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배음 역시 낮은 음, 중

간음, 높은 음의 하모닉스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공명이 풍부한 목소리임을 알

수 있다. 즉, ‘공명이 잘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

다. 그러나 영상분석에서도 나타났지만, 연설의
성격상 평소와 다르게 고음부분이 보다 활성화

된 것으로 유추되었다. 더불어 억양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1) spectrogram & 3D graph of G

미국여성G는 200Hz정도로, ‘낮은 음’에 속하

며, 그래프의 선명도를 봤을 때 ‘발음의 정확성
은 일반적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음

의 상태와 세기를 봤을 때, 높은 음이 약하고,

선명하지 않아, ‘공명이 일반적 수준이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억양변화에 있어서는 매우 다양

성을 보인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언어에 잘 실어

표현한다고 할 수 있다. ‘억양변화는 많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여성H는 150Hz정도로,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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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미국H 스펙트로그램과 3D 그래프

Evaluation

items
E F G H

Pitch
200Hz

Low

200Hz

Low
200HzLow

150Hz

Low
Accuracy Accuracy Accuracy Normal Accuracy

Resonance Normal
Good

Resonance
Normal

Good

Resonance

Intonation
Small

Change

Small

Change

Accent

Change

Accent

Change

은 음’에 속하였고, 분석대상자들에서도 낮은 편
이었다. 분석대상자들의 연령 분포상 여성 중 고

령에 속하기 때문에 더 그런 성향을 보였으리라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프의 선명도를
봤을 때 ‘발음의 정확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배음의 상태와 세기를 봤을 때, 높은 음이

많이 나타나는 편이고, 선명하여, ‘공명이 잘 된
다’라고 할 수 있다. 억양변화 역시 매우 역동적

으로 평가된다. 억양변화가 많아 청중이 화자의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Figure 12) spectrogram & 3D graph of H

<표 5> 한국과 미국여성정치인의 목소리

<Table 5> ROK & USA political women's

voice

여성정치인들은 대체로 음높이가 낮은 편이었

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기량의 차

이를 보였다. 나라별로 비교하면 한국여성F가
한국여성E보다 정확한 발음의 성향을 보이고 있

었으며, 미국여성H는 미국여성E보다 정확한 발

음을 구사하였다. 여성정치인들 역시 발음의 정
확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공명에 있

어서는 한국여성F와 미국여성H의 공명상태가

좋았다. 그러나 음의 세기로 보았을 때, 여성정
치인들이 남성정치인보다 공명의 정도가 상대적

으로 약함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목소리의 배음
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공명이 풍부한 목소리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음높이는 미국

여성H가 가장 낮았으며, 발음과 공명의 상태는
한국여성F와 미국여성H가 높은 수준을 보였다.

Kwon[9]에 의하면 여자의 목소리는 음높이, 말

의 속도, 억양의 변화 등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조화로울 때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

석결과 발음의 정확성, 공명, 억양변화 등이 조

화롭다고 평가되며, 특히 한국여성정치인보다 억
양변화가 많은 미국여성정치인이 좀 더 역동성

이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남·여 정치인의 목

소리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그 성향을 파악해 보
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

의 고찰을 통해 “목소리는 커뮤니케이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확인하였다[2; 24; 19].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목소리가 공신력과

호감도 및 메시지에 대한 기억까지 영향을 미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목소리는 커뮤니케이
터를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그렇

다면 국민을 대하는 정치인에게도 목소리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대국민연설을 하는 위치에 있는 한·미

의 정치인들의 음성파일을 분석하기 위해 남성4

명, 여성4명의 대국민연설 음성파일을 들으면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분석하였다. 그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미국의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비
교하면 남녀 모두 음높이는 모두 낮은 편이었다.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

다. 그러나 음성파일과 함께 영상파일도 분석한
결과 미국 정치인들의 발음정확도가 비교적 더

높은 편이었다. 이는 물론 언어적 차이도 있겠으

나, 발음의 정확성에 대한 연구는 필요해 보였
다. 공명 역시 미국정치인들이 좀 더 나은 상황

을 보였다. 억양변화도 미국정치인들이 더 잘 활

용하였다. 즉, 한국정치인보다는 미국정치인의
목소리 활용이 더 뛰어난 면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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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한국과 미국의 남성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비교하면 음높이는 대체로 다 낮은 편으로 비슷

하였다. 그러나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 미국의 남

성정치인들이 더 높은 편이었으며, 공명 역시 미
국남성정치인들이 보다 풍부하고 잘 되었다. 특

히 분석대상 중 미국남성D가 뛰어난 목소리 성

향을 보이며, 아나운서에 비견해도 될 만큼 우수
한 성향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더불어 미국

남성A 역시 목소리 활용이 우수하였다. 이와 비

교하여 한국남성 A․B는 억양변화 훈련이 좀
필요해 보였으며, 한국남성B는 발음 훈련이 필

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여성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비교하면 대체로 음높이는 낮은 편이었다. 발음

의 정확성에서는 한국여성E보다는 한국여성F가,

미국여성G보다는 미국여성H가 수준이 높은 것
으로 드러났다. 공명 역시 한국여성F와 미국여

성H가 높은 상태를 보였다. 억양변화는 미국여

성정치인들이 보다 더 잘 활용하는 것으로 드러
났다. 여성정치인 중에서는 한국여성F가 우수한

목소리를 보였으나, 억양변화 등에 다소 아쉬움

이 있었다. 물론 일반적 수준보다는 거의 높은
수준의 목소리 성향을 보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대국민적 정보전달자인 정치인들이 목소리에 대

해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고령이었으나 미국여성H는 흡입력있는

목소리 활용으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과 미국정치인의

목소리에 대한 현주소를 알 수 있었다. 먼저 목

소리의 음높이는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Choi[28]는 톤(tone)이 낮으면서 떨림이 없는 목

소리가 좋은 목소리라고 하였다. 또한 정치인의

음성은 낮을수록 신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정치인은 대국민연설을 통해 그들의 진정

성, 가치, 호소력 등을 보여줘야 한다. 목소리의

음높이가 높으면 경쾌하고 밝은 인상은 줄 수
있으나 신뢰감을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정치인의

목소리 음높이는 낮은 것이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목소리 활용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발음의 정확성이다.

발음의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별

도의 목소리 훈련을 통해 정확한 발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음의 정확성은 언어적 메시

지를 이성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중요한 척
도이다. 그러나 분석대상이었던 정치인 가운데

한국여성F를 제외하고는 한국정치인들은 발음의

정확성에 있어 다소 취약한 점을 보이고 있었다.
특히 남성정치인이 더욱 그 정도가 심하였는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국민이 알

아듣지 못하는 메시지 전달은 옳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공명에 있어서도 목소리의 울림상태가 좋은

것은 한국정치인이 아니라 미국정치인이었다. 성
대의 진동으로 생겨난 소리가 공명강을 지나면

서 울림이 커지고 배음이 첨가되면서 소리가 더

욱 커지고 아름다워진다[22]. 공명이 잘 된다는
것은 호소력과 진정성 전달에 있어서 더욱 듣기

좋은 음성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정치인의

목소리는 공명훈련이 잘 되었다고는 보기 어렵
다. 듣기에 좋은 공명 상태까지는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억양변화는 화자의 감정을 잘 전

달하고 영향력을 나타내지만, 한국정치인들은 억
양변화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대국민연설을 자주 하고, 대국민메시지를 보내
는 직업이니만큼 보다 정확한 발음과 풍부한 공

명 등으로 국민의 시선을 모으고, 메시지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억양변화 등의 목소리 훈련을
하는 것이 바른 방향일 것이다. 특히, 목소리는

개인의 성향을 드러내는 만큼 정치인으로서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목소리 훈련이 필요해 보
인다[23]. 목소리는 훈련을 통해 부족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고, 공신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

이다[19].
본 연구는 그동안 시도되지 않았던 정치인들

의 목소리 분석을 통해 한국과 미국 정치인들의

메시지 전달의 양적, 질적 현황과 개선방향을 탐
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이 중요한 공헌점이다.

또한 정보전달자의 대표성을 지닌 아나운서에

비해 다소 목소리 상태가 많이 부족함을 밝히며,
대국민적 메시지전달자로서 보다 신중하게 목소

리를 가꾸는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는 대국민적 정보전달자의 목소리에 대한 관
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여

러 한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많은 인원의 분석
대상을 확보했어야 하나, 분석파일이 보다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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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저명도가 높은 인물 위주로 선정하여 그
인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둘째, 각 요소의 목

소리 분석결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어

야 하나,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해당
인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시각적 영상자료의 제시를 하지 못한 점이 아쉬

운 점으로 남는다. 넷째, 목소리에 대한 수용자
반응까지 조사에 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는

후속연구로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본고의 분석결과를 통해 정치인
스스로가 목소리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

을 파악하여 올바르고 선명한 전달력을 위해 목

소리 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앞으로 이러한 연구들이 많이

나타나서 정치인들의 연설, 인터뷰수준, 국민과

의 대화 등에서 보다 질적 향상이 이루어진 목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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